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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이 직접 하나님과 주님께 약속을 받지 않았을지라도 자기 신앙의 

선조나 혈통의 선조가 조건을 세워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에 그를 따

르게 되면 그와 같이 얻게 되어 같이 쓰게 되는 것이다.

2. 우리가 얻고 누리고 사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세운 중심자와 선조들

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그 약속한 것을 얻었기에 우리가 쓰고 누리

는 것이다.

3. 현재에 우리가 주님께 받고 얻는 것도 이미 성경에 하나님과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시대의 조건을 세우고 따르는 

자에게만 해당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 보아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시대를 두고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알아야 받을 수 있고, 받았어도 

가치 있게 제대로 주님과 함께 쓸 수 있다.

4.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조건을 세우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받으니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받고 쓰면서도 가치 없게 생각하

기도 한다. 이는 자기 선조들과 신앙의 선조들이 수고하고 희생했지만 

누리지 못하고 갔기에 그때 하나님께서 “네가 누리지 못한 것을 네 

자손들이 누리게 하리라.” 약속하시고 그 후손에게 주시는 것이다. 

고로 역사를 배우고 하나님께서 선조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배워

야 된다. 이는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주신 보물을 발견하는 것으로서 

조상들이 쓰던 귀한 유적품을 발견하는 격이다.

5. 현재 우리에게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 주님이 예전에 약속하신 

것을 주시어 받고 누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주님의 사랑

으로 우리가 받아 후손들에게 주게 하기 위하여 주시어 받고 누리는 

것이다.  


